
      

○ 중단된 교외형 복합쇼핑몰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의 투자가 2배의 이익을 남
기고 트리플 스트리트 조성 완료로도 이어지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.

○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‘㈜인천투자펀드2 주식 
매매계약 체결식’을 가졌다고 밝혔다. ㈜인천투자펀드2는 트리플스트리트 주
식을 매각하기 위해 송도 재미동포타운 사업과 분리해 지난 2021년 ㈜인천
투자펀드를 분할시키고 남은 존속 회사이다.

○ 주식매매 계약의 주요 내용은 △㈜인천투자펀드2의 인천시 지분 250만주(250
억 상당)를 1주당 2만원에 복합쇼핑몰 조성 사업을 위해 참여한 민간 사업자
인 ㈜리앤한에 매각하고, △매각 후에 민간 주주에게 투자 이익이 편중될 수 
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매각 원가 대비 10년 동안 10% 이상 초과이
익이 발생할 경우 인천시 지분율 만큼 환수할 수 있게 하며, △제3자에게 매
각할 경우 효력을 유지하게 하는 것 등이다. 

○ 이번 주식 매매 계약 체결에 따라 중단된 교외형 복합쇼핑몰의 정상화를 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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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 트리플스트리트 투자 성공적 마무리
 ㈜인천투자펀드2 주식 매매계약 체결…중단 복합쇼핑몰 정상화위해 투자회사 설립 10년만

“시 재정 기여·공공 투자 성공적 모델…송도재미동포타운 성공적 완료에 최선”

해 지난 2012년 시작된 추진된 인천시 투자는 트리플 스트리트 조성이라는 
목표 달성과 투자금 250억원을 500억원으로 회수하는 성공적인 결과로 완료
됐다.

○ 트리플 스트리트는 지난 2006년 당초 연수구 송도동에 교외형 복합쇼핑몰 조
성 사업으로 시작됐지만 경기침체로 지난 2012년 지하 주차장 골조 공사만을 
마친 채 중단 위기를 맞았다. 이어 인천경제청의 공적 자금 투입이 결정됐고  
인천경제청이 민간 투자사를 성공적으로 유치, 지난 2013년 ㈜인천투자펀드
를 설립해 사업 추진의 물꼬를 텄다. 

○ 이후 ㈜인천투자펀드를 포함한 1,900억원의 자본금을 투입, 지난 2017년 4월 
180여개 임대 매장으로 구성된 트리플스트리트가 성공적으로 개장했으며 인
천시는 민간 주주들과 함께 6년간 트리플스트리트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
주주로써 사업에 참여해왔다.

○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△2013년 당시 출자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점, △
인천시 공공자금의 안정적 회수가 필요한 점, △공공기관인 인천시가 민간의 
영역인 복합쇼핑몰 지속적 운영 참여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검토해 관련 법
에 따라 증권사에 위탁, 매각 절차를 진행했다. 이어 지난해 말 인천시 주식
을 대주주인 ㈜리앤한에 매각하는 것과 관련한 안건을 제283회 시의회 정례
회에 상정해 동의를 받았다. 이번 주식매매 계약은 이에 따른 후속절차다. 

○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“남은 ㈜인천투자펀드가 출자한 송도재미동포타운 사
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 

○ 유정복 인천시장은 “㈜인천투자펀드 설립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공적 
자금 투자에 대한 수익도 확보, 시 재정에 기여하고 공공 투자의 성공적 모
델이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”고 말했다. 


